
방청제
방청제는 녹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제품의 종류를 크게 3종으로 나누고 6호로 구

분할 수 있다.

1종1호는 5 3 ~ 8 3 %의 인산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종2호는 1 1 ~ 1 0 %의 액상 인산염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2종1호는 인산염+규산염, 2종2호는 액상타입의 인산염+규산염이며 3종1호는 고형 규산염, 3종2

호는 액상규산염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급수용 방청제 시장은 약 5 0억원, 1500톤 규모로 음료수 계통의 배관을 비롯한 냉온수라인의

부식 및 스케일 생성을 방지할 수 있는 용수처리제인 방청제 생산기업이 기존의 8개사에서 1 4개사

로 증가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3년 하반기 삼정화학, 한일수질개발공사, 성산무역, 동해식품화학, 두풍케미칼, 한국케솔, 한독수질개

발공사, 경인 이외에 한국라이신화공사, 삼부케미칼, 영천환경약품등 3개사가 신규 참여했으며 이중

삼정화학·한일수질개발공사·성산무역상사·삼부케미칼·한독수질개발공사가 60~70%, 한국케

솔·두풍케미칼·경인이 3 0 ~ 4 0 %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9 4년4월1일부터 건설부 주관으로 급수용관을 내식성 배관자재로 사용함에 따라 시장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요처인 대규모 건축 외에 개인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중이나 인

건비 및 설치비 등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신규수요 확대계획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급수용 방청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기업의 주장이나 입법화가 무산되고 오히려 방청제 생산허가를 중앙부서가 아닌 시도로 이관함

에 따라 생산기업 난립 및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저급품질의 방청제가 유통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방청제는 국내수요가 1 5 0 0톤인데 반해 생산능력은 4만~ 5만톤으로 2 0배 이상의 공급과잉 양상을 보

여 가격이 9 2년 K g당 4 5 0 0원에서 9 3년6월 2 5 0 0원에 거래되었으며 9 5년 상반기에는 3 3 0 0원으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실제로는 2 0 0 0원 미만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연간 1 0 0톤미만의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G i u l i n i의 S i l i p h o s가 소비자가

격기준 K g당 8 8 0 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Benckiser Knapsack의 M i c r o p h o s는 K g당 6 6 0 0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처리제 허가품목의 일종인 급수용 방청제의 투입규제량을 ℓ당 1 0 m g로 규제한데

반해 일본의 투입 규제량은 ℓ당 1 5 m g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적으로 급수용 방청제 시장은 고형 방청제에서 점차 액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성 분구 분

1종1호

1 종2호

2종1호

2 종2호

3종1호

3 종2호

인산염( 5 3 - 8 3 %±1%) P2O5 : 표시치

P205 11~40% 액상(인산염)

인산염 + 규산염

액상 (인산염 + 규산염)

규산염(고형)

규산염(액상)

방청제 종류
상 품 명구 분

삼 정 화 학

한 일 수 질 개 발 공 사

성 산 무 역

동 해 식 품 화 학 공 업

두 풍 케 미 칼

한 국 케 솔

한 독 수 질 개 발 공 사

경 인

한 국 라 이 신 화 공 사

삼 부 케 미 칼

영 천 환 경 약 품

베 스 타 ( V E S T A )

하이크론( H I G H C R O N )

니 크 리 ( N I C R Y )

하이포스 ( H I - P H O S )

유포스 ( U - P H O S )

지포스 ( G - P H O S )

워터포스 ( W - P H O S )

헤스티아 ( H E S T I A )

포 스 크 린

파 워 포 스

포 스 쳄

급수용 방청제 제조기업 및 상품명



있으며 일본은 이미 6 0 ~ 7 0 %가 액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시장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형에서 액상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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